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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우대 20%포인트 올렸지만… 9억 아파트 살 때 대출한도 고작 4000만원 증가 머니S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LTV 우대폭이 20%포인트 늘었지만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만큼 사실상 대출 증가분은 몇천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

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취득했다 아시아투데이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의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 하지만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제도 등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심사가 재개

'거래소엔 손사래' 은행권, 가상자산 수탁사업 속속 뛰어든 까닭은 뉴스1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거리를 두는 반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엔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현 법안 관련 리스크가 커 상대적으로 무난한 '수탁 업무'를 공략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커스터디 선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전략적 지분투자, 2월엔 미국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KDAC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곧 나올 금소법 요약설명서… 당국-은행 ‘책임’ 놓고 시각차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지난 3월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후 애타게 기다려온 고객 핵심설명서가 다음달에는 나올 예정 그런데 시중은해과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이

시중은행은 투자성향, 약관설명이 한시간 걸려 시간을 단축하면서 법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나 금융당국은 설명의 의무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면 안 될 것을 강조

삼성생명, 英자산운용 2대주주로…1천억에 세빌스IM 지분 25% 인수 매일경제

삼성생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 산하의 부동산 자산운용사 세빌스IM 지분 25%를 6375만파운드(약 1013억원)에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

현재 자산운용, 해외투자 이익기여도는 15%에 불과. 25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해 2030년까지 회사 내 이익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증권사 신용거래 잔고 ‘지각변동’…삼성證 2위로 급등

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총 22조2,347억원으로 작년 3월 말 6조5,745억원 대비 238.2%(15조6,601억원) 증가

기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동의 1, 2위였다. 하지만 올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신규 투자자 증가로 2강체제를 무너뜨려

몸집 키우는 중소형 증권사,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뉴데일리경제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증시 호황에 따른 전 사업 부믄 성장세로 자기자본이 지난 1년간 20% 넘게 증가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국내 증권사 13곳의 자기자본 총액은 12.6조원으로 집계. 작년 동기 10.4조억원 대비 21.51% 증가

증권사도 ESG에 꽂혔다, 관련사업 2조 넘게 투자 중앙일보

국내 10대 증권사는 지난달 말까지 2조2701억원을 ESG 관련 채권 등에 투자했다. 여기엔 증권사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발행한 채권도 포함

삼성증권은 8,099억원(44건)으로 ESG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4,894억원(50건), KB증권은 4,729억원(38건)을 각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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